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eal the effects of forest healing programs on recovery resilienc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employees. Fourteen people who agreed on experiments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 with 

seven people classified the experimental group and seven people into the controlled group.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forest healing program consisting of four 60-minute long weekly 

sessions from October 27 to November 17, 2015 in a forest managed by University C located in Cheongju-si 

of Chungcheongbuk-do.

For data analysis, we examined the differences in recovery resilience and happiness befor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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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 교직원의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에 동의한 실험자 1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 1회기 60분씩 총 4회기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C대학 학교 숲에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전과 후의 회복탄력성와 행복감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 교직원의 회복탄

력성 증진과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와 행복감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향후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산림치

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산림치유, 학교 숲, 웰니스, 웰빙,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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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through the paired t-test using the SPSS 21.0 program, and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forest healing program helped to increase the recovery resilience and happiness of the 

university employees.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of the controlled group, the 

recovery resilience and happiness of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reference data for clarifying the effects of forest healing 

programs for university employees. 

KEY WORDS: FOREST HEALING, SCHOOL FOREST, WELLNESS, WELLBEING, EMPLOYEES

서 론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경험률은 87%로 세계 1위를 기

록하고 있다. 한국 직장인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35조 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직장

인의 1/4은 평생 한번이상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를 경험하고 있고 소화기 장애(30.4%), 스트레스(29.9%), 

근골격계 질환(11.2%)등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다(Jang, 

2013).

대학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복합

조직인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의 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Han, 2004). 오늘날 대학 교직원

의 역할은 단순히 교수와 학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보

조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조성 등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존재

로 재인식되어지고 있다(Seo et al., 2009). 대학 조직 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대학의 

행정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대학 교직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2014). 

최근 많은 대학들이 사회적 압박에 의하여 효율성과 생

산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교직원들에게도 실적

과 리더십 등이 요구되고 있어, 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있

다.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씩 대학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대학정보공시자료 입력으로 대학

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 모두에게 공시함

에 따라 대학 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Choi, 2013). 

대학 교직원의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각자의 특성을 지닌 

대학 구성 집단 간 발생하기 쉬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Sim, 2015). 

선진국에서는 직장인들의 개인 및 조직 스트레스를 줄

여주기 위하여 다중요소로 구성된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EAP)을 실시하고 있다(Kim & Lee, 2009). 최근, 국내 기

업에서도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

하여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

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있다. 숲 환경

은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회복(Pretty et 
al., 2005; Pretty et al., 2007), 긍정과 분위기 개선, 불안과 

긴장 감소(Lee et al., 2014), 생명력과 활력 증가, 피로감 

감소(Nisbet et al., 2011; Ryan et al., 2010; Tyrvainen et 
al., 2014), 긍정적인 정서 향상(Tsunetsugu et al., 2013)등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숲

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학 교직원을 위한 건

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이미 진행되었다. Lee(2015)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정신보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박 2일의 산림치

유 프로그램을 실시 후,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기분상태를 개선시키며 자아존중감을 증가시

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한 숲길 걷기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Lee et al., 
2016),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의 건강상태와 삶

의 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

다(Woo et al., 2012). 서울지역의 직장인 931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숲이 가까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

인들의 직무만족도는 숲이 없는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보

다 높았고, 직무스트레스는 숲이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직

장인이 숲이 없는 직장인들보다 낮았다. 이는 사무실 주변

의 숲이 직장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Shin et al., 2003). 학교 숲에서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 숲을 이용한 숲치유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

레스와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im and Lee, 

2014), 학교 숲을 이용한 체험 활동이 초등학생의 환경 감

수성 및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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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2011)도 있다. 그러나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대학 교직원에게 적용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

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관련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회복탄력성은 구부

러져 있거나 압축된 상태, 늘어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형

태, 위치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회복탄

력성을 정신적 저항력으로 정의한다(Hong, 2006). 

한편 Seligman에 따르면, 행복은 즐거운 삶(Pleasant 

life), 몰입하는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이 어우러진 삶으로 정의하였다(Seligman, 2011). 

즉, 행복이란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즐거운 

기분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ee, 2017). 행복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고 있으

나, 산림치유와 행복에 관한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 체험 활동이 유아의 행복충만감에 미치는 효과(Lee, 

2017), 숲 체험 활동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Kim, 2013), 유아의 유치원 숲 활동 체험과 

행복의 의미와 같은 연구(Woo, 2018)가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행복에 관해 밝힌 연구는 매우 미

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숲에서 산

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 후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

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설계

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 교직원의 회복탄

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 교직원의 행복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방법

1. 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 소재의 C대학 학교 숲에서 대학 

교직원의 회복탄력성과 행복 지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히기 위해 실험에 동의한 

실험자 1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 1회기 60분씩 총 4회기의 산림치유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 전과 참가 

후에 자기평가기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Shin et al.(2009)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7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응답형태를 7점 리커트(1

점: 전혀 아니다, 7점: 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반응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저 27점에서 최고 18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회복탄력성 각 하위요인의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단축형 행복 척도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Seo and Koo(2011)이 개발한 단

축형 행복 척도(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인 삶의 만족

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 정서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긍정

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척도로,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

며, 긍정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문항은(1점: 전혀 느끼지 

않다, 7점: 항상 느꼈다)로 구성되어 있다. 단축형 행복 척도 

점수의 계산은 만족도 점수와 긍정정서 점수를 더하고 부정

정서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고 39점 최저 1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 

and Koo(201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가 0.86

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의 구성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교직원의 회복탄력성 증가와 행복

감 증진을 목적으로 4회기로 구성되었다. 1회기에는 숲 걷

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숲 걷기는 숲속 명상과 함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Lee et al.(2016)의 숲을 활용한 보건

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성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숲에서의 걷기 프로

그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숲 걷기

를 실시한 숲의 환경은 침엽수의 나무가 주로 있는 장소에

서 실시하였다. 2회기는 숲 속 요가를 실시하였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중 요가자세로는 산 자세, 나무 자세가 주로 실시

되고 있다. 3회기에는 트리 클라이밍(Tree climbing)을 실

시하였다. 트리 클라이밍은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하고 로

프를 이용해 나무에 오르는 활동이다. 나무와 사람 모두에

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로프 묶기 등의 기술을 먼저 배운다. 

참여자로 하여금 모험심, 협동심, 자존감 등을 기르고 숲, 

나무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 4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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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숲 속 호흡과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숲길을 걸으며 마음

을 열어 숲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숲 속 요가, 숲에서의 

호흡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트리 

클라이밍을 통해 자신감과 신체 활력을 증진시키고,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

체적인 프로그램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Table 1).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처치의 전후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근속 기간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실험군의 일반

적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3명(42.9%), 여

성 4명(57.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30

대 3명(42.9%), 40대 2명(28.6%), 20대 1명(14.3%), 50대 

이상 1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4명(57.1%), 대학원 석사 이상 2명(28.6%), 전문대 졸업 2

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 기간은 1년 이상 ~ 5년 

미만 2명(28.6%), 15년 이상 ~ 20년 미만 2명(28.6%), 5년 

이상 ~ 10년 미만 1명(14.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명

(14.3%) 순으로 나타났다.

Session Time Program

1 12:00-13:00 Walking in the forest

2 12:00-13:00 Yoga in the forest

3 12:00-13:00 Tree climbing 

4 12:00-13:00 Breathing and meditation in the forest 

Table 1. Contents of the Forest Healing Program

Variable Categories
Control Treatment

Frequent Percent(%) Frequent Percent(%)

Gender
Male 3 42.9 3 42.9

Female 4 57.1 4 57.1

Age

20~29 1 14.3 0 0

30~39 3 42.9 1 14.3

40~49 2 28.6 0 0

Over 50 1 14.3 6 85.7

Education

College/university student 1 14.3 0 0

Graduate from college 4 57.1 3 42.9

More than graduate school 2 28.6 4 57.1

Working 
period

Less than 1 year 1 14.3 0 0

More than 1 year ~ 5 years 2 28.6 1 14.3

More than 5 years ~ 10 years 1 14.3 0 0

More than 10 years ~ 15 years 1 14.3 0 0

More than 15 years ~ 20 years 2 28.6 6 85.7

Total 7 100 7 1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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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을 측

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조군

과 실험군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동일한 

집단임이 입증되었다.

1) 회복탄력성

대조군의 회복탄력성 검사 평균은 120.00점, 실험군의 

회복탄력성 검사 평균은 111.29점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조군과 실험군이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였

다(Table 3).

2) 행복감

대조군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15.43점, 실험군의 삶의 만

족도 평균은 13.57점으로, 대조군의 긍정적 정서 평균은 

15.43점, 실험군의 긍정적 정서 평균은 10.71점으로, 대조

군의 부정적 정서 평균은 20.29점, 실험군의 부정적 정서 

평균은 15.86점으로, 대조군의 행복감 평균은 20.29점, 실

험군의 행복감 정서 평균은 15.86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

족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행복감의 대조군과 실험

군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조군과 실험군이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3. 회복탄력성과 행복감 결과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내는데 실험군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은 111.29점, 사후

검사 평균은 129.43점으로 평균점수가 증가되었으며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반면 대조군은 사전검사 평

균은 120.00점에서 사후검사 평균은 120.43점으로 평균점

수가 약간 증가되었으며,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평균을 비교하여 볼 때, 

실험군은 사전･사후 회복탄력성 평균점수 변화가 18점 증

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사후 회복탄력성 평균점수 변화는 

0.45점 증가하였다. 따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 후 

실험군이 회복탄력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Group χ² p

Control Treatment

YKRQ-27 120.00±12.12 111.29±14.95 12.00 0.364

Table 3. Resilience Homogeneity Test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χ²  p

Control Treatment

Satisfaction of life 15.43±2.30 13.57±2.30 7.33 0.291

Positive feelings 15.43±2.70 10.71±4.68 9.33 0.156

Negative feelings 20.29±6.05 15.86±7.06 3.33 0.766

Total 20.29±6.05 15.86±7.06 12.00 0.364

Table 4. COMOSWB Homogeneity test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Group 
Pre Post

t p
M±SD M±SD

Control 120.00±12.12 120.43±12.12 -1.00 0.356

Treatment 111.29±14.95 129.43±11.37 -5.93 0.001**

**p<0.01

Table 5. Resilience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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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감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내는데 실험군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은 13.57점, 사후

검사 평균은 15.43점으로 평균점수가 증가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반면 대조군은 사전검사 평균은 

15.43점에서 사후검사 평균은 15.57점으로 평균점수가 약

간 증가되었으며,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평균을 비교하여 볼 때, 실험군은 

사전 ･ 사후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변화가 1.86점 증가하였

고 대조군은 사전 ･사후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변화는 0.13

점 증가하였다. 따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

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2)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 정도가 큰 것

을 나타내는데 실험군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은 13.00점, 사

후검사 평균은 16.00점으로 평균점수가 증가되었으며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반면 대조군은 사전검사 평

균은 13.00점에서 사후검사 평균은 15.71점으로 증가되었

으며,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평균을 비교하여 볼 때, 실험군은 사전 ･ 사후 

긍정적 정서 평균점수 변화가 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

전 ･사후 긍정적 정서 평균점수 변화는 2.71점 증가하였다. 

따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의 긍정적 정서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3)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도가 큰 것을 나

타내는데 실험군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은 10.71점, 사후검

사 평균은 8.86점으로 평균점수가 감소되었으며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p<.05). 반면 대조군은 사전검사 평균은 

10.57점에서 사후검사평균은 10.86점으로 평균점수가 약

간 증가되었다. 즉, 평균을 비교하여 볼 때, 실험군은 사전 

･ 사후 부정적 정서의 평균점수 변화가 1.85점으로 감소하

였고 대조군은 사전 ･사후 부정적 정서의 평균점수 변화는 

0.29점 증가하였다. 따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 후 

실험군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4) 행복감

행복감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내는

데 실험군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은 15.86점, 사후검사 평균

Group N
Pre Post

t p
M±SD M±SD

Control 15.43±2.30 15.57±3.36 -0.20 0.846

Treatment 13.57±2.30 15.43±2.44 -4.04 0.007**

**p<0.01

Table 6. Life Satisfaction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Group N
Pre Post

t p
M±SD M±SD

Control 13.00±2.70 15.71±3.50 -0.51 0.631

Treatment 13.00±2.38 16.00±3.16 -5.20 0.002**

**p<0.01

Table 7. Positive Emotion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Group N
Pre Post

t p
M±SD M±SD

Control 10.57±4.16 10.86±3.63 -0.37 0.726

Treatment 10.71±4.68 8.86±3.98 2.77 0.032*

*p<0.05

Table 8. Negative Emotion of Experimental Eroup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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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4.43점으로 평균점수가 증가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반면 대조군은 사전검사 평균은 20.29

에서 사후검사 평균은 20.43점으로 평균점수가 약간 증가

되었으며,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즉, 평균을 비교하여 볼 때, 실험군은 사전 

･ 사후 행복감 평균점수 변화가 9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사후 회복탄력성 평균점수 변화는 0.14점 증가하였

다. 따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 후 실험군의 행복감

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 교직

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통제집

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직

장인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정신보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활기와 같은 

긍정적 감정은 증가되고, 긴장, 우울, 분노, 곤란과 같은 부

정적 감정은 감소된 결과와 일치한다(Shin et al.,2015). 

둘째,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 교직

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

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행복감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명상이 유아의 

행복감이 증진되었다는 결과(Bae, 2018)와 일치한다. 숲에

서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객관적인 비교 검토를 할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비명상 집단상담

이 성인의 행복감이 증진되었다는 결과(Lee, 2016),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심리

적 행복감이 증진되었다는 결과(Kang and Kim, 2012)와 

일치한다. 요가가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심신의 건강

을 증진시키고 행복감을 고양시킨다는 Wang(2010)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본 실험은 4회기 프로그램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심

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4회로 비교적 짧고 프로그램 종료 후 그 효과가 

지속되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장기적

인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즉 피험자 수를 

늘리고, 장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한 효과를 규명하는 방법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숲을 활용한 산

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힌 첫 연구이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탄력성과 행복감 증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 교직원의 회복탄력성 증

진과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 숲 치

유 프로그램이 교직원의 행복감 중 삶의 만족, 긍정 감정의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복감 중 부정감정의 

감소에도 약간의 효과가 있었으나 부정적 감정의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숲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의 스트레스 조절력을 향상

시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행복감 향상을 통해 자긍심

을 고취시키고 창조적 역량 제고 등의 효과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향후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숲을 활용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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